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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선다

-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대응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

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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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 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